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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세대 성장동력 경쟁력 “기대이하”
현대연구원, 세계 최고수준 보다 1-4년 낙후 … 사업화 지원방안 절실

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기술수준, 경제 기여도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.

현대경제연구원이 2월20일 발표한 <신성장동력 육성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>에 따르면, 2006년 현재 한국의 

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기술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에 비해 1-4년 뒤떨어져 있어 2003년의 1-6년에 비

해 향상됐으나 여전히 낙후된 상태이다.

2006년 현재 성장동력 사업별 세계 최고수준 대비 경쟁력 수준(시간적 격차)과 2003년 대비 개선정도는 디

스플레이 95%(1.0년)에 5%p, 디지털TV․방송 94%(0.7년)에 9%p, 차세대이동통신 91%(0.9년)에 1%p, 지능형 

홈네트워크 90%(1.0년)에 10%p, 지능형 로봇 86%(2.2년)에 21%p, 차세대반도체 84%(1.6년)에 24%p, 미래형 

자동차 75%(4.0년)에 10%p, 디지털 콘텐츠․SW솔루션 81%(2.2년)에 10%p, 차세대전지 70%(3.0년)에 20%p, 

바이오 신약․장기 70%(4.0년)에 10%p 등이다.

아울러 2004-06년 성장동력사업 특허출원 건수는 5368건으로 연구개발(R&D) 투자액 10억원당 2.3건으로 계

산돼 국가 전체 산업의 6.3건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사업의 전체 부가가치액은 2006년 109조7000억원으로 2008년 목표치인 235조원의 46.7%에 그쳐 경제성

장 기여도가 기대수준에 밑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.

2003-06년 사업별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미래형자동차 3.9%, 차세대반도체 10.1%, 차세대 이동통신 

13.3% 등이었다. 동일기간 10대 성장동력사업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38.6%였으나 미래형자동차는 24.1%, 차

세대 반도체는 18.6%, 차세대 이동통신은 19.8% 등에 그쳤다.

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미래형자동차 4.8%, 디지털콘텐츠․SW솔루션 6.3%, 차세대 반도체 12.2%, 차세대이

동통신 14.5%, 디스플레이 32.0%, 지능형로봇 32.6% 등이었다.

연구원은 신성장동력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로드맵의 재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기간에 실현 가능한 과제에 

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.

또 통합투자 관리체제를 마련해 중복 과잉투자를 막고 성장동력 사업간 협력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

야 한다고 강조했다.

이부형 연구위원은 “공장설립과 관련한 중앙․지방의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하고 기술적 성과를 기업 

등에 신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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